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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아의 한 병원. 30데 

후반의 한 남성이 왼쪽 픨 

소매를 걷어 부쳤다. 주위 

를 가득 메운 50명 남짓한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킬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 

다. 간간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유난히 크 

게 들렸다. 한 흑인 여싱 

간호사가 이 남자에게 주 

사하는데 걸린 시간은 

남짓.

•자. 보십시오. 거뜬하 

지요. 이제 에이즈치료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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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매우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환호성이 

이어졌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마침내 인체실험이 

라는 새로운 장（章）을 열었다. 바로 이날 국제에이즈치 

료의사협회 （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

icians in AIDS Care. 이하 lAPACfe 미국내 필라델 

피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0여개 대도시에서 5천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을 일제 

히 시작했다.

이번 인체실험을 주도해온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 

（IAPAC）는 전세계 42개국에서 의사 에이즈운동기구, 

정부기구 등 5천5백명의 회원을 갖춘 에이즈퇴치운동을 

벌여온 최대 민간기구다. 90년대 초 발족한 이후 에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인터넷홈폐 

이지 =http : //www.iapac. org；전화 = 1-312 — 419 

-7512； 전자우편=iapac@iapac. org〉

이날 수십명의 보도진 

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백 

신을 주사받은 자원자는 

사크 와킨스（38）박사로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하면 

서 삶의 좌표를 새로이 설 

정한 의사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시카고에서 국제 

에이즈치료의사협회 

（IAPAC） 가 에이즈로 고 

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 위해 에이즈백신 개발을 

위해 인체실험을 계획하자

기자 • 茶 목숨을 걸고 이에 참여한 

" ‘50인의 십자군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21일 시카고 트리뷴지가 1면 머릿기사로 이들의 영 

웅적 희생정신을 소개한 이후 전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 

을 받아왔다.

이번 실험은 미국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공식 승 

인에 앞선 마지막 단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백스젠사（社）가 개발한 에이즈 백신 （상품명 에이즈 

백스）을 자원자들에게 향후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주사하 

고 면역시스템 및 항체형성의 과정을 살피게 된다.

이번에 자원한 5천명의 자원자들은 앞으로 3개월마다 

백신 또는 영양제를 주사 받는다. 영양제 주사는 일반적 

인 위약（僞藥 플라시보）테스트 차원에서 주사한다. 후속 

관찰 작업으로 이들은 △ 혈액검사를 받으며 △ 연구팀과 

성（性）생활에 대한 면담에 응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원자들은 크게 두갈래로 볼 수 있다.

에이즈치료의 현장에서，인류의 천형（天刑）'이 처참함 

을 목격하며 에이즈치료를 필생의 과업으로 설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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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AC의 고든 나리총장

“백신 실험이 인체실험인 

만큼 당연히 위험이 따르겠 

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둔다 

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 

속 동물실험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백신주사를 맞은 마크 와킨스박사

“자. 보십시오. 백신주사를 맞 

았지만 거뜬하지요. 이제 에이 

즈 山;:: '.'if.i mi',' :屮" 

山章; 내시叫1口. 이 백 

시:' 바이리스가 아닌

약화묀 바이러스라 생명에 직접 

적V ' '■!*' 以"니다 ”

에이즈보건재 단의 파딩 국장

“에이즈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 

면 하루에도 8천명의 생명이 사 

라져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원 

한 의사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은 대부분 에이즈환자들과 생활 

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 

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들이 첫번째 그룹이고 에이즈 감염확률이 높은 동성애자 

들 또는 동성애자의 배우자 또는 연인들이 두번째 그룹 

이다.

현재로선 백신의 위험성 여부가 최대 논란거리다.

와킨스박사는 “이 백신은 활동성 바이러스가 아닌 약 

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어진 만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만일의 경우 

감염된다 하더라도 에이즈치료제 개발회사들이 조기에 

발견할 경우 에이즈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무 

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에이즈백스는 살아는 있지만 약화된 형태 (a live 

attenuated)의 백신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분자구조의 일부 

를 복제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불완전한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스스로 성장해 "절반쯤(silent)”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인체내부의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 

성돼 향후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이 IAPAC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약화바이러스일지라도 수천명 에 

게 동시에 투약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하 

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학자들도 와킨스박사와 IAPAC의 

가설 (假說)대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2회 세계에이즈 

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미있는 실험결과가 보고됐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다나 파버 암염구소에서 

에이즈를 연구해 온 루스 루프레트 박사는 "지난 5년간 

15마리의 성장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에이즈 

백신이 초기에는 원숭이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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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했으나 결국에는 에이즈바이러스가 발견됐 

다”는 것. 즉,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성이 약화된 바이러 

스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이같은 변형 속성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루프레트 박사의 실험에 이용된 원숭이 15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에이즈로 죽었고 세 마리는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강도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에이즈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백신의 개발이 아직 충분치 못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금치 않았다. 84년 

에이즈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 참가한 자원자 

들의 표정은 밝다.

에이즈퇴치 운동단체인 '필라델피아 파이트(fight)' 

소속으로 이번 실험에 참여한 페트르 프론사티는 "참여 

자들의 진지하고 희망찬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게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 

다. 또한 IAPAC의 고든 나리 사무총장은 "인체실험인 

만큼 당연히 위험이 따를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이대로

에이즈백신〈상품명 에이즈백스,을 연구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백스젠 

사 실험실

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동물실험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스로 백신테스트에 자원한 에이즈보건재단의 파딩 

(Farthing) 국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에이즈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하루에만 8천명의 

생명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원한 의사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과 생활하면 

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입니다. 수술받다 HIV에 감염된 한 소년의 맑은 눈동 

자를 보면서 에이즈 백신실험에 아무런 고민없이 자원한 

회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험 결과에 따라 목숨을 잃는 

것 보다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 치료제 개발이 수년씩 

뒤쳐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첫 실험 결과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IAPAC측은 

실험결과에 대해 이렇다할 보고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첫 실험이 실시됐다는 보도를 접한 후 전 세계에서 

자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끝없는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에이즈보건재단의 파딩 (Farthing) 국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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